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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스타도슨트에게 문화도시의 길을 묻다
- ‘도슨트계의 아이돌’ 정우철 전시해설가 초빙, 제2회 행복 정책아카데미 개최

- 행복도시의 우수한 문화‧예술 기반에 이야기를 입혀 문화도시 도약 제언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4월 15일(월) 14:00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행복청‧국무조정실 등 정부세종청사 입주 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립

박물관단지법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2회 행복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행복 정책아카데미는 정부혁신의 하나로서, 직원들이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혁신적인 사고로 정책 발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별 최상위 권위자를 초청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도슨트계의 아이돌’로 

유명한 정우철 전시해설가가 ‘빈센트 반 고흐, 가장 밝게 빛나는 열정의 

화가’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특강에서 정우철 전시해설가는 “그림에 이야기를 통한 콘텐츠를 더함으

로써 관객이 감동하고 결과적으로 자원봉사 중심의 ‘도슨트’가 전문 직업

의 영역으로 성장한 사례처럼, 행복도시에서도 우수한 문화‧예술기반을 더

욱 풍성하게 만드는 이야기 콘텐츠를 함께 고민한다면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김형렬 행복청장도 특강에 참석하여 “21세기 문화‧예술은 개인들의 여가

생활을 넘어 도시‧국가 차원의 산업으로 성장하는 신성장 핵심 분야”라며, 

“이번 특강을 계기로 직원들도 발상의 전환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문화‧
예술기반 건설과 함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보로 적용한다면 세계인

이 찾아오는 문화‧예술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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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정책아카데미 특강 사진

김형렬 행복청장(오른쪽에서 일곱번째)이 정우철 전시해설가(오른쪽에서 여덟번째) 및 행

복청·국조실 등 직원들과 함께 제2회 행복정책아카데미 특강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